
  안녕하십니까?
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. 수십 년만의 무더위에 전력 부족까지 
겹쳐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시느라 수고로움이 많으셨습니다. 그래도 
‘여름은 더워야 하고, 겨울은 추워야 한다’는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도리를 떠
올리며 잘 이겨내셨으리라 믿습니다.
  9월에 들면서 이제 바람도 시원해지고, 농사를 서두른 곳에서는 햇곡식을 
거두며 부르는 풍년가 소리도 들려오고, 며칠 후면 우리 겨레 최대의 명절인 
한가위를 맞이합니다.

  추석을 맞아 귀한 책 두 권으로 여러분과 작은 정성을 나누고자 합니다. 우
리 종단의 귀중한 전통문화와 성보문화재 연구에 일가를 이루고 있는 흥선스
님의  『일 줄이고, 마음 고요히』는 1년 4계절 바람 불고 꽃 피고, 눈 내리고 
구름 피어나는 때마다 그에 어울리는 옛 한시를 골라 번역하고 스님의 감흥을 
붙인 에세이집입니다. 이 책에 담긴 시의 맛에 빠지고 스님의 감동에 젖어들다 
보면, 침묵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“달그림자 우는 소리가 천둥소리처
럼” 울리며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.
  함께 보내드리는 『마음 살림 - 큰스님 27인이 전하는 마음을 살리는 지혜』
는 종교전문 기자인 저자가 이 시대의 큰 스승 27분을 만나, “우리는 누구인
가”, “어떻게 살아야 하는가”, “마음과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
할까” 등  ‘덜그럭 덜그럭 소란한 우리네 마음’을 ‘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길’을 
청해 들은 ‘지혜의 그릇’입니다.

  스물일곱 분의 가르침 중 귀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, 저는 특히 “더울 때는 
더워야 하는 것이 계절의 진실인 거여. 여름에 더워야 알곡이 영글고, 여름에 
땀을 흘리는 만큼 결실이 알찬 거지”라고 하신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의 말
씀이 오래도록 남습니다.
  이 두 권의 책과 함께, 여러분의 마음 밭이 ‘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보
름달’ 처럼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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